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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溫) 세상 안전”
노사발전재단, 겨울 배달 노동자 

이륜차 안전 점검
- 11.9~12월 서울·경기·대구·울산서 이륜차 안전점검 전개 -

- 이륜차 안전검검·한랭질환 예방·마음안전 워크숍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11월 11일(수) 울산북구문화예술회관 
주차장에서 배달·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이륜차 무상 안전점검과 방한용품 
지원, 건강상담 등 겨울철 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11월 9일부터 12월까지 
이어지는 겨울 안전활동의 첫 현장으로 12일(목)에는 대구 검단들공원에서 
이어진다.

  이번 캠페인은 재단이 계절별 노동환경과 직종별 위험 요인에 맞춰 추진해 
온 「안전이음 프로젝트 – 사계(四季)」의 겨울 활동으로, 봄(이륜차 안전점검), 
여름(폭염 예방), 가을(택배 화재 예방)에 이어 “온(溫)세상 안전”이라는 
슬로건으로, 겨울철 취약 노동자의 정서적 지원, 안전사고 예방과 건강
보호 활동을 펼친다.

  겨울철은 일조량일 줄어 스트레스와 우울감, 피로가 쌓이기 쉽고, 기온  
하락과 도로 결빙으로 사고 위험도 커지는 계절이다. 재단은 이러한 계절 
요인에 취약한 감정노동자, 배달노동자, 택배노동자를 대상으로 ▲마음안전 
워크숍을 통한 정서지원, ▲한랭질환 예방 캠페인, ▲이륜차 안전점검 및 
건강상담을 11월 9일부터 12월까지 서울·경기·대구·울산 등에서 이어간다. 

  첫 안전활동으로는 추운 야외에 노출되는 배달노동자를 위해 이륜차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미끄러운 도로에 대비하여 이륜차 정밀 안전점검 및 



소모품 교체를 지원하고,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방한용품을 제공했다. 
장시간 야외에서 일하는 이동 노동자가 잠시 쉬며 건강을 살필 수 있도록 
따뜻한 음료와 함께 건강상담도 병행했다.

  노사발전재단 박종필 사무총장은 “취약노동자들은 급변하는 겨울철 기상 
여건에 따라 안전과 건강에 대비하기 어려워 업무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며, “이러한 계절적 환경 속에서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지원으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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